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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자극의 검사단계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시간, 자극배경이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

 박 영 신†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얼굴자극의 검사단계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시간, 그리고 배경변화가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1에서는 학습단계에서 부정 표정 얼굴을 학

습하고 검사단계에서 동일한 얼굴의 부정 표정과 중성 표정얼굴에 대한 재인 검사가 실시되

었다. 실험 2에서는 학습단계에서 부정 표정 얼굴을 학습하고 검사단계에서 부정 표정과 긍

정 표정얼굴에 대한 재인 검사가 실시되었다. 실험 3에서는 학습단계에서 중성 표정 얼굴을

학습하고, 검사단계에서 부정 표정과 중성 표정 얼굴에 대한 재인 검사가 실시되었다. 세 실

험 모두 참가자들은 즉시 검사와 지연 검사 조건에 할당되었고, 재인검사에서 목표 얼굴자극

들은 배경이 일치 조건으로 또한 불일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실험 1과 실험2 모두에서 부

적 표정에 대한 재인율이 높았다. 실험 3에서 중성 표정에 대한 재인율이 높았다. 즉, 세 개

실험 모두에서 표정 일치 효과가 나타났다.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얼굴 표정의 정서와는 상관

없이 검사단계에서 표정이 학습단계와 일치할 때 얼굴 재인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표정 변화

에 따른 효과는 배경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얼굴은 표정이 달라지

면 기억하기 힘들며, 배경의 변화와 시간 지연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정서표정, 표정변화, 얼굴재인, 시간지연, 배경, 부호화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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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서에 대한 연구가 시

작되기 오래전 Darwin(1872/1962)은 이미 제안

했다. 본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얼

굴의 근육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 동종의 다

른 구성원 행동을 예측하게 했다고. 그의 주

장에 따르면, 얼굴의 정서 표정은 개인의 정

서적 상태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개인의 관계적 의도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한

다. 전통적인 정서 이론가들은 정서 표정의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예측 기능에 대

해 동의하며(Ekman, 1982; Frank, 1988; Izard, 

1972), 그렇게 정서 표정은 인간 사회에서 인

간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가끔은 사회 문제적 현상(사건 사고에 대

한 목격자의 기억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다양한 사회적 장

면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

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매일 친

숙한 얼굴과 상호작용을 하고,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치고 스쳐 지나간다. 인

간의 얼굴은 일상생활 장면에서 우리가 마

주치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각 자극이다

(Wagner, Kashyap, Diekelmann, & Born, 2007). 

얼굴 표정은 얼굴에 대한 기억이 손상되거나

상실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얼굴지각과 얼굴인식에

관한 연구가 연구자들의 관심의 영역에서 벗

어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나 목격자들이 범인을 확인하

거나 범죄 상황에 대한 용의자를 지목해야하

는 상황에 접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정보처리이론이 심리학에 소개된 이래로 인

간의 정보처리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인 동시

에 복잡한지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정보처리 과정에 정서가 기여한다는 가

정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되었

다. 그러나 정보처리 과정 자체가 갖는 복잡

성으로 인해 정서 정보의 처리가 질적으로 어

떻게 발생하는지 추적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다. 지난 수 십 년간 정서와

기억의 관계는 인지 심리학의 핵심적인 주제

였고, 단어나 그림과 같은 정서 자극에 대한

기억 연구들은 대체로 정서 자극은 기억에 있

어 중성 자극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들을 내놓

았다. 정보처리 연구들이 인간의 기억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인 듯하다. 정보처리 과정 연구의 대부분이

인간의 기억 과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기억과정(부호화, 저장, 인출)이 가장 광범한

정보처리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

라서 정서 정보에 대한 기억 과정을 체계적으

로 연구 하고 결과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인간

의 정서 정보처리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과정

처럼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억 연구들이 정

서의 우월성에 대한 증거를 결과로 채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많은 정서 기억 연구

결과들도 결국 상반된 결과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억 연구 방법의 동향과

도 관련이 있다. 

얼굴에 대한 기억 연구 결과들도 마찬가지

이다. 얼굴은 표정을 동반하게 되고, 그렇게

얼굴 자극은 대부분 정서가를 포함하게 된다. 

얼굴 자극의 표정에 대한 기억 연구 결과들

도 다른 정서 기억연구 결과들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서 표정을 지닌 얼굴에 대

한 기억 수행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

(Grady, Hongwanishkul, Keightley, Lee, & Hasher, 

2007; Shimamura, Ross, & Bennett, 2006)이 보고

되기도 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정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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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들이 중성 표정의 얼굴보다 더 낮은

기억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기도 한다(Sergerie, 

Lepage, & Armony, 2007). 이런 경향은 국내 연

구 결과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상욱

(1999)은 표정이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 연구

를 통해 부적 정서표정이 있는 얼굴에 대한

재인율과 오경보율이 모두 높다고 보고하였다. 

작업기억 과제를 통해 얼굴 표정의 정서효과

를 검증한 연구(한지은, 현주석, 2011)에서는

긍정적 표정에 대한 얼굴이 부정적 표정이나

무표정한 얼굴에 비해 수행율과 반응시간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다양한 정서 변인 조작

절차나 과제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

다. 얼굴 자극에 기억 연구들은 대부분 얼굴

이 표현하는 정서, 즉 표정을 이용해 정서 변

인을 조작하는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정서표정(공포, 분노, 

혹은 긍정이나 부정)의 얼굴들을 제시하고 재

인과제를 통해 앞에서 학습한(제시된) 얼굴들

을 확인해내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최근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 결과들은

부적 정서 표정 얼굴들을 긍정 정서 표정 얼

굴들 보다 더 잘 기억한다거나(Ohman, Flykt, 

& Esteves, 2001; Williams, Palmer, Liddell, Song, 

& Gordon, 2006), 혹은 정서 표정 얼굴들과 중

성 표정 얼굴들 간의 기억 수행율에는 차이가

없다거나(Johanson, Mechklinger, & Treese, 2004), 

어떤 경우에는 부적 정서 표정 얼굴들에 대

한 확인율이 무표정 얼굴들보다도 더 낮았다

(Segerie et al., 2007)는 등 일관적이지 않았다. 

얼굴자극 자체는 고유한 개별적 구성특징들

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지만,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 표정은 시시때때로 바뀐다. 표정은

분명히 정서가를 의미하지만, 얼굴 표정 자극

에 대한 기억 연구 결과들의 불일치의 원인은

표정 자체가 아닌 표정의 변화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서 표정이 얼굴 기억

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는 학습 단계에서의 정서 표정과 검사 단계

에서의 정서 표정의 변화에 따른 기억 수행율

을 체계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 표정 얼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얼굴 자극의 배경이다. 

실제로도 실생활에서는 얼굴 표정은 맥락 단

서와 상호작용하며(de Gelder et al,, 2006), 최근

연구 결과들은 정서 표정과 함께 포함되는 환

경단서, 시선, 자세, 물리적 배경 등등 다양한

맥락 단서들이 얼굴 표정 재인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왔다(Aviezer, Hassin, 

Bentin, & Trope, 2008; Van den Stock, Righart, 

& de Gelder, 2007). 학습단계에서 얼굴자극과

함께 제시되었던 동일한 배경자극이나 맥락이

인출 시 주어질 때 얼굴이나 정서 표정에 대

한 기억율이 향상되었다(Tanabe-Ishibashi, Ikeda, 

& Osaka, 2014)는 연구 결과들은 부호화 특수

성 이론(Tulving & Thompson, 1973) 설명을 통

한 맥락 효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배경 효과는 맥락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

로 반응 편향을 일으키기도 한다(Woloszyn 

& Ewert, 2012). 따라서 얼굴 표정의 배경 효과

역시 얼굴 기억과 함께 체계적으로 탐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정서 표정이 얼

굴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습 단계의 정서 표정과

검사 단계에서의 정서 표정의 변화에 따른

얼굴기억 수행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즉, 학

습 단계에서 학습한 특정 표정의 얼굴 자극이

표정이 검사 단계에서 표정이 변화되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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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상되는지, 정서 표정이 아닌 학습과 검

사 단계에서의 표정 일치성이 기억에 촉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시간

시간과 자극의 배경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

색하였다.

실험 1. 부적표정 얼굴자극의 검사 단계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시간,

자극의 배경이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

정서 표정은 인간의 정서적 행동이나 사회

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얼굴은 대부

분의 상황에서 표정을 동반하며, 이 표정은

얼굴 재인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간

략하게 정리한 바와 같이 얼굴 표정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들은 정서 표정(부적 표정이나

정적 표정)이 중성적 표정의 얼굴 보다 더 높

은 정확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부정 표정의 얼굴에 대한 기억 우월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정서 표정과 중성 표정 간에

기억 수행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

반되게 존재하는 듯하다. 오래된 정서와 기억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결과들을 수렴시

켜 가는 와중에, 얼굴 재인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불일

치 혼돈의 양상은 얼굴 자극의 정서 표정 자

체라기보다는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의

표정 변화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다

른 정서 기억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굴 표

정이 기억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변

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간이다. 얼굴 기

억과 시간 지연에 대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정

서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서

자극에 대한 망각은 시간 지연에 저항적이다

(Payne, Stickgold, Swanberg, & Kensinger, 2008; 

Sharot & Phelps, 2004; Sharot & Yonelinas, 2008; 

Steinmetz, Schmidt, Zucker, & Kensinger, 2012). 

하지만, 정서 표정 얼굴에 대한 검사 지연시

간의 효과들도 지금까지 일관적이지 않다. 

Gupta와 Srinivansan(2008)의 연구에서는 지연조

건에서 정서 표정의 이득효과가 드러난 반면, 

같은 지연 조건을 사용한 Wang(2013)의 연구

에서 지연조건에서 정서 표정의 이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얼굴 기억에 있어 배경의 영향은 중요

한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얼굴과 같은 배경이

제시되었을 때가 배경이 변화되어 제시되었을

보다 얼굴에 대한 기억 수행율이 향상되었지

만, 배경 자극이 일정의 맥락 단서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효과를 일으킬지는 현재

까지도 논란이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 역

시 학습-검사 단계의 표정의 교차에 따른 혼

입일 수 있다. 따라서 실험 1은 얼굴자극의

표정이 학습단계와 검사단계에서의 표정 일치

도와 검사 지연시간, 그리고 얼굴 자극의 배

경이 얼굴 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

해 계획되었다.

방 법

참가자

가톨릭대학교에 재학중인 심리학 개론 수강

생 44명이 실험 참가자로 자원하여 참가하였

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에 대해 과목 추가

점수를 받았다.



박영신 / 얼굴자극의 검사단계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시간, 자극배경이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

- 351 -

재료 및 설계

얼굴 표정 자극은 Cohn-Kanade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1999, 2010)에서 선정되었다. 

Kanade, Cohn, & Tian(2000)은 정서 표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표정 분석을 위해 자극

을 제작하여 97명의 여섯 가지 정서 표정에

대한 연속촬영 얼굴 사진 자극들을 연구용으

로 공개하였다. 이 얼굴 자극 사진들은 카네

기멜론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교의 대학생 자

원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중성표정과 다양한 정서표정을 짓기까지를 연

속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과

2014년에 자료가 업데이트 중이다. 총 20명의

사진이 실험 자극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 중 4

명의 얼굴은 실험자극으로 사용되고 16명의

얼굴사진은 재인검사 시 방해자극으로 사용되

었다. 20명 가운데 남자 사진 10장, 여자 사진

이 10장이었으며 각각 얼굴 사진에 대한 중성

적 얼굴 표정(무표정) 사진과 혐오 표정이 선

정되었다. Cohn-Kanade의 사진자극들에서 얼굴

부분만을 잘라내어 사진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은 2 × 2 ×2 혼합 설계가 사용되었다. 학

습자극과 검사자극의 표정 변화(표정일치 vs. 

표정변화)와 얼굴자극의 배경(배경일치 vs. 배

경변화) 조건은 참가자내로 조작되었다. 검사

의 지연시간(즉시검사 vs. 지연검사)은 참가자

간 변인으로 조작되었다. 학습 단계에서 얼굴

사진 자극은 흰색 배경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검사 단계에서 배경이 일치하는 조건의 사진

들은 동일한 흰색 배경에 제시된 반면 배경변

화 조건의 사진들은 동일한 사진이 모니터에

검은색 배경위에 제시되었다. 즉시검사 조건

은 사진 자극 학습 후 5분간의 삽입 과제 시

행 후 재인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지연검사

조건은 50분간의 삽입과제 시행 후 재인 검사

가 실시되었다.

절차

실험은 컴퓨터를 통해 개인 실험으로 진행

되었다. 전체 실험 절차는 간단한 지시문과

함께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로 이루어진 표준

재인기억과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학습 단계

에서 실험 참가자는 네 장의 얼굴 사진을 제

시받았으며, 네 장 모두 부적 정서표정(혐오)

을 지닌 얼굴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본 실험

은 정 서 표정에 따른 얼굴 기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변화되었을 때 얼굴에 대

한 재인기억에 영향이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학습 단계에서 제시하

는 얼굴의 표정들을 모두 동일하게 일치시켰

다. 참가자들은 이후에 진행될 기억검사를 위

해 제시되는 얼굴들을 잘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장 가운데 두 장은 여자 얼굴 사

진이었고 나머지 두 장은 남자 얼굴 사진이었

다. 얼굴 자극은 남자 사진 두 장과 여자 사

진 두 장이 블록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자극

의 제시 시간은 5000ms였다. 참가자들 가운데

절반은 즉시 검사 조건에, 나머지 절반은 지

연 검사 조건에 할당되었다. 즉시 검사 조건

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5분간의 삽입과제 후

얼굴 재인 검사를 받았으며, 지연 검사 조건

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45분간의 방해과제 후

얼굴 재인 검사를 받았다. 모든 검사 조건의

참가자들은 얼굴 자극과는 무관한 언어 과제

를 수행해야 했다. 삽입 과제가 끝난 후 참가

자들은 얼굴 재인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 단

계에서 참가자들은 얼굴 재인 과제를 수행해

야 했다. 얼굴 재인과제는 총 80장의 얼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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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목표 자극 16장은

학습 단계에서 제시받은 얼굴 사진이었고 64

장은 방해 자극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얼굴 사

진들이었다. 목표 자극들은 학습단계에서 제

시된 네 장의 부적 표정 얼굴과 동일한 얼굴

의 네 장의 중성 표정 얼굴 네 장으로 구성되

었는데, 이 여덟 장의 자극은 학습단계와 같

은 하얀색 배경으로 제시되고, 동일한 8장의

얼굴 자극은 같은 사진이 검은색 배경으로 제

시되었다. 따라서 총 네 장의 정서 표정 얼굴

자극에 대한 목표 자극은 16장으로 구성되었

다. 스무 명의 얼굴 사진 가운데 학습 자극으

로 사용된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의 얼굴

자극도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구성되어 재인

검사에서 방해자극들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

은 화면에 하나씩 제시되는 얼굴 사진이 이전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얼굴이면 키보드상에 ‘1’

번 키를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이면 ‘3’번 키를 눌러야 했다. 자극 사진

들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제

시되는 사진들에 대해 앞에서 학습된 인물을

배경과 표정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식별해 낼

것을 요구받았다.

결과 및 논의

2(표정일치 vs. 표정변화) × 2(지연 vs. 즉시) 

× 2(배경일치 vs. 배경변화) 반복 측정 AN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남자 얼굴과 여자 얼굴에

대한 재인율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t(41)=-1.10, p>.05. 조건에 따른 기

술통계치들이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정변화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F(1, 37)=14.46, MSe=.14, η2=.30, 

p<.001. 부적 얼굴표정으로 학습한 얼굴에 대

한 얼굴 재인 검사에서 참가자들은 학습시와

표정이 일치한 혐오표정 얼굴(.88)에 대해 무

그림 1. 실험1의 실험 절차. 학습단계에서 부정 표정얼굴을 학습. 검사단계에서 참가자들은 표정(부

정표정 vs. 중성표정)과 배경(흑 vs. 백)에 상관없이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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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얼굴(.67)보다 더 높은 재인율을 나타

냈다. 검사 지연시간 주효과[F(1, 37)=2.55, 

MSe=.30, η2=.07, n.s]와 배경변화에 따른 주효

과[F(1, 37)=.001, MSe=.12, η2=.00, n.s]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정변화와 

배경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1, 

37)=8.27, MSe=.63, η2=.18, p<.01. 검사 시 학

습단계에서 제시받은 얼굴 자극과 같은 흰색

배경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 표정이 일치한 얼

굴에 대한 재인율이 높았던 반면[t(41)=3.87, 

p.<0001], 검은색 배경으로 배경이 변화되어

제시된 경우 표정 변화에 따른 재인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41)=1.43, n.s. 즉, 검사 시

얼굴 확인을 위한 배경이 같으면 표정이 일치

할 경우 재인율에 이득효과가 있었으나, 배경

이 달라지면 표정일치에 대한 이득효과는 사

라졌다(그림 1에 왼쪽 참고). 지연시간과 표정

변화간의 상호작용[F(1, 37)=1.39, MSe=.14, η2 

=.04, n.s]과 지연시간과 배경변화에 따른 이원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7)=.86, MSe=.12, η2=.00, n.s. 표정변화, 

지연시간, 배경변화에 따른 삼원상호작용 역

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7)=.25, MSe=.07, 

η2=.00, n.s. 검사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된 얼

굴들에 대한 전체 오경보율은 .16이었으며, 새

로운 얼굴자극들에 대한 조건별 오경보율의

배경일치 배경변화

조건 표정일치 표정변화 표정일치 표정변화

즉시검사 .94(.05) .68(.11) .89(.08) .84(.10)

지연검사 .95(.05) .50(.11) .75(.09) .60(.10)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표 1. 표정일치와 배경, 지연에 따른 재인율

그림 2. 표정일치와 검사지연시간, 배경일치에 따른 재인율(실험1 : 부정 표정얼굴 학습에 따른 부정 표정얼

굴(표정일치)와 중성 표정얼굴(표정변화)에 대한 조건별 재인율 결과, 실험2 : 부정 표정얼굴 학습에 따른 부

정 표정얼굴(표정일치)와 긍정 표정얼굴(표정변화)에 대한 조건별 재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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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정 얼굴들에 대한

오경보율(.17)과 중성 얼굴들에 대한 오경보율

(.15)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36)=.85, p>.05. 배경자극에 따른 오경보율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37)=.73, p>.05. 예 반응율에서 오경보율을

차감시킨 수정된 재인율에 대한 분석은 전체

분석 결과 양상과 다르지 않았으며, 이후 실

험의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험 1의 결과를 요약하면, 혐오 표정으로

제시된 얼굴에 대한 얼굴 재인 검사에서 참가

자들은 표정이 일치한 얼굴에 대해 더 높은

기억율을 나타냈다. 즉, 표정이 변화되면 얼굴

에 대한 재인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얼굴 확

인 시 배경이 같은 경우는 표정이 달라지면

기억율이 감소했으나, 배경이 달라지면 표정

변화와 상관없이 기억율에 차이가 없었다. 동

일한 얼굴에 대한 표정의 변화가 얼굴 기억에

효과를 일으켰으며, 이 결과는 배경 변화 여

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험 2. 표정 얼굴자극의

정서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시간,

자극의 배경이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

실험1의 결과 표정의 변화는 얼굴기억을 손

상시켰으며, 이 결과는 배경 변화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험1에서 나타난

결과가 표정변화에 의한 결과인지 표정에 포

함된 정서의 효과에 의한 결과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표정이 일치한

얼굴에 대해 높은 재인수행을 보였으나, 이

결과는 표정에 실린 정서의 여부 효과일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험 2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정의 변화를 상이한 정서

그림 3. 실험2의 실험 절차. 학습단계에서 부정 표정얼굴을 학습. 검사단계에서 참가자들은 표정(부정

표정 vs. 긍정표정)과 배경(흑 vs. 백)에 상관없이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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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행되 었다. 실

험 1에서 표정의 변화를 정서 표정을 배제하

는 방식으로 조작하였으나, 실험 2에서 표정

의 변화를 상이한 정서를 통해 조작하였다. 

실험 2는 학습단계와 검사단계의 얼굴 표정변

화가 무표정이 아닌 긍정표정으로 변화할 때, 

기억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해 계획되었다. 실험 1의 결과가 만일

단순한 정서 표정의 이득효과에 의한 것이라

면, 상이한 정서 표정으로 변화된 얼굴에 대

해서 실험 1과 같은 표정 변화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의 실험 결과가 얼

굴의 정서 표정이 아닌 표정의 일치나 변화에

따른 결과라면 또 다른 정서 표정으로 변화한

얼굴에 대한 수행 손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

험 2는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방 법

참가자

가톨릭대학교에 재학중인 심리학 개론 수강

생 3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실

험 참가에 대해 과목 추가 점수를 받았다.

재료 및 설계

얼굴 표정 자극은 실험 1에서 사용된 Cohn- 

Kanade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1999, 2010)에

서 선정된 20명의 동일한 얼굴이 실험 자극으

로 사용되었다. 학습 자극으로 사용할 네 명

의 얼굴은 실험1에서 사용한 얼굴이 아닌 다

른 얼굴을 선정하였다. 그 외엔 실험1과 마찬

가지로 스무 명의 얼굴 가운데 그 중 네 명의

얼굴은 실험자극으로 사용되고 16명의 얼굴사

진은 재인검사 시 방해자극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 나머지는 실험 1과 기본적으로 동일하

게 구성되었다. 전체 사진 자극은 총 40장이

사용되었으며, 얼굴 자극의 절반은 혐오 표정

의 사진이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실험 1과 달

리 동일한 얼굴이 긍정 표정(행복)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재인검사에서 모든 얼굴 자극들은

하얀색 배경과 검은색 배경에 각각 한 번씩

제시되었다.

절차

실험1과 동일한 2 × 2 ×2 혼합 설계와 동

일한 절차가 사용되었다. 실험은 컴퓨터를 통

해 개인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 절

차는 간단한 지시문과 함께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로 진행되었다. 학습 단계에서 실험 참가

자는 네 장의 부적 정서 표정 얼굴 사진을 제

시받았으며, 차후의 얼굴 재인검사를 위해 잘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즉시 검사 조건이

나 지연 검사 조건에 할당 된 참가자들은 언

어 지능 검사 소검사를 삽입과제로 수행한 후

얼굴 재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 단계에서 검

사 시작 지시문과 함께 화면에 한 장씩 사진

이 제시되었다. 검사 자극은 총 80장으로 구

성되었으며, 목표자극 16장(흑백 각각 배경 안

에 학습단계와 동일한 부적 정서 표정 사진

네 장과 학습단계에서 학습한 동일인의 긍정

표정 사진 네 장)과 동일한 배경과 표정으로

구성된 방해자극 64장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들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배경이나 표정에 상관없이 학습단계에서 학습

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해서 키보드에 반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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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결과 및 논의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조건, 배경변화 조건

에 따른 2(표정일치 vs. 표정변화) × 2(지연 vs. 

즉시) × 2(배경일치 vs. 배경변화) 반복 측정

AN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남자 얼굴과 여

자 얼굴에 대한 재인율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38)=-1.92, p>.05. 조건별

기술통계치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정변화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F(1, 34)=20.25, MSe=.11, η2=.39, 

p<.0001. 부적 얼굴표정으로 학습한 얼굴에 대

한 얼굴 재인 검사에서 참가자들은 같은 얼굴

이 긍정 얼굴 표정(.62)일 때 보다 부정 표정

(.87)일 때 더 높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검사

지연시간 주효과[F(1, 34)=1.05, MSe=.39, η2= 

.03, n.s]와 배경변화에 따른 주효과[F(1, 34)= 

.45, MSe=.08, η2=.00,, n.s]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표정변

화와 배경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 F(1, 34)=4.72, MSe=.12, η2=.12, 

p<.05. 재인검사 시 참가자들은 학습단계에서

제시받은 얼굴 자극과 동일한 배경일 땐 동일

한 표정일 때 얼굴에 대한 재인율이 높았던

반면[t(38)=4.17, p.<0001], 상이한 배경으로 배

경이 변화되어 제시된 경우 표정변화에 따른

재인율에 차이가 없었다, t(37)=1.95, n.s.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시 얼굴 확인을 위

한 배경이 같으면 표정의 변화는 얼굴기억을

손상시켰고, 배경이 달라지면 표정일치에 따

른 이득효과는 사라졌다(그림 2의 오른쪽 그

래프 참고). 지연시간과 표정변화간의 상호작

용[F(1, 34)=.07, MSe=.11, n.s]과 지연시간과 배

경변화에 따른 이원 상호작용[F(1, 34)=.45, 

MSe=.09 n.s.], 그리고 표정변화, 지연시간, 배

경변화에 따른 삼원상호작용[F(1, 34)=1.09, 

MSe=.12 n.s.]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실험2의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표정일치에

따른 얼굴기억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단순히 표정에 나타난 정서표현에 의한

이점일 가능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실험 2의

표정변화는 상이한 정서표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동일한 얼굴이 다른 표

정으로, 심지어 또 다른 정서표정으로 변화되

면 얼굴 재인에 있어 손상된 수행을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표정변화에 따른 기억수행의 결

과는 배경변화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배경이 상이해지면 동일한 얼굴에 대한 표정

변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1과 실

험 2를 통하여 표정의 정서 표현이 아닌 표정

배경일치 배경변화

조건 표정일치 표정변화 표정일치 표정변화

즉시검사 .93(.07) .60(.13) .93(.10) .73(.12)

지연검사 .91(.06) .48(.11) .71(.09) .67(.10)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표 2. 표정일치와 배경일치, 지연에 따른 재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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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여부가 얼굴 기억에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실험의 결

과들이 학습단계에서 존재한 정서의 효과인지

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두 개의 실험에서 확인된 표정변화의 효과가

부정 적서 표정이 아닌 중성 표정얼굴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

험 3을 계획하였다.

실험 3. 무표정 얼굴자극의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시간,

자극의 배경이 얼굴재인에 미치는 효과

실험 3은 앞의 실험 결과들을 통해 확인된

표정 변화가 얼굴 재인에 미치는 효과가 무표

정 학습 자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만일 실험1, 2

의 결과가 학습 단계에서 제시된 얼굴 자극의

부적 정서에 의한 정서 이득 효과라면 무표정

으로 학습된 얼굴에 대해서는 표정 변화에 대

한 효과보다는 정서 표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

다. 하지만, 정서 표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부호화 특수성 원리를 따른다면, 부적 정서를

포함한 얼굴일지라도 표정이 변화한 조건에

대해 더 낮은 기억율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부호화 특수성 원리(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란 부호화 때의 맥락이나 환경정보가

인출 시 일치할 때 기억 수행이 가장 효과적

이라는 이론이다(Tulving & Thomson, 1973). 기

억 이론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험 3의 결과는 정

서 표정 얼굴에 대한 수행 향상보다는 표정

일치에 따른 수행 향상을 예측해 볼 수 있으

며, 따라서 중성 얼굴 표정 얼굴에 대한 재인

율이 더 높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하기 실험 3이 수행되었다.

방 법

참가자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 개론 수

강생 42명이 실험 참가자로 자원하였다. 참가

자들은 실험 참가에 대해 과목 추가 점수를

받았다.

재료 및 설계

얼굴 표정 자극은 실험 1에서 사용된

Cohn-Kanade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1999, 

2010)에서 선정된 총 20명의 동일한 사진이

실험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네 명의 새로운

배경일치 배경변화

조건 표정일치 표정변화 표정일치 표정변화

즉시검사 .90(.08) .73(.09) .85(.09) .74(.10)

지연검사 .78(.08) .77(.10) .77(.09) .50(.11)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표 3. 표정일치와 배경일치, 지연에 따른 재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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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선정하여 학습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실험1과 마찬가지로 스무 명의 얼굴 가운데

그 중 네 명의 얼굴은 실험자극으로 사용되고

16명의 얼굴사진은 재인검사 시 방해자극으로

사용되었다. 단 20명의 사진 가운데 무표정

얼굴 학습 자극으로 제시하는 네 명은 실험 1

에서 부적 표정으로 제시했던 얼굴과는 다른

얼굴자극들로 구성하였다. 그 외 나머지는 실

험 1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전

체 사진 자극은 총 80이 사용되었으며, 얼굴

자극의 절반은 혐오 표정과 중성 표정으로 구

성되어 있었고 모든 얼굴 자극들은 하얀색 배

경과 검은색 배경에 각각 한 번씩 제시되었다. 

절차

실험3은 실험1과 학습 단계에서의 얼굴 표

정이 중성표정인 것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

이 동일하였다. 앞의 실험들과 동일한 2 × 2 

×2 혼합 설계와 동일한 절차가 사용되었다. 

실험은 컴퓨터를 통해 개인 실험으로 진행되

었다. 전체 실험 절차는 간단한 지시문과 함

께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로 이루어진 표준

재인기억과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학습 단계

에서 실험 참가자는 네 장의 얼굴 사진을 제

시받았으며, 이번에는 네 장 모두 중성 표정

(무표정)을 지닌 얼굴 사진이라는 것 외에는

실험1과 동일하였다. 즉시 검사 조건이나 지

연 검사 조건에 할당 된 참가자들은 언어 지

능 검사 소검사를 삽입과제로 수행한 후 얼굴

재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 단계에서 참가자들

은 배경이나 표정에 상관없이 학습단계에서

학습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해서 키보드에 반

응해야 했다.

결과 및 논의

표정변화와 검사 지연조건, 배경변화 조건

에 따른 2(표정일치 vs. 표정변화) × 2(지연 vs. 

즉시) × 2(배경일치 vs. 배경변화) 반복 측정

AN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남자 얼굴과 여

그림 4. 중성 얼굴표정 학습과 그에 따른 표정변화, 배경변화, 지연시간에 따른 재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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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얼굴에 대한 재인율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38)=.069, p>.05. 조건별

기술통계치들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정변화

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36)=5.47, MSe=.12, η2=.15, p<.05. 중성적

얼굴표정으로 학습한 얼굴에 대한 얼굴 재인

검사에서 참가자들은 정서표정이 있는 혐오표

정 얼굴(.69)이 아닌 무표정 얼굴(.83)에 대해

더 높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검사 지연시간

주효과[F(1, 36)=.92, MSe=.44 n.s]와 배경변화

에 따른 주효과[F(1, 36)=2.51, MSe=.10,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정변화와

배경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F(1, 36)=2.69, MSe=.04, n.s. 지

연시간과 표정변화간의 상호작용[F(1, 36)=.05, 

MSe=.12 n.s]과 지연시간과 배경변화에 따른

이원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F(1, 

36)=1.21, MSe=.10 n.s. 표정변화, 지연시간, 배

경변화에 따른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F(1, 36)=5.59, MSe=.04, η2 

=.14, p<.05. 즉시 조건의 경우, 학습 단계와

배경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표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재인율이 높았다. 즉, 중성 표정 얼굴

을 학습한 참가자들은 같은 배경에서 즉시 확

인을 할 땐 정서 표정의 얼굴(.73)보다는 무표

정 얼굴(.90)에 대해 더 높은 재인율을 나타냈

다, t(19)=2.20, p<.05. 그러나 지연 조건인 경

우, 참가자들은 배경이 같을 땐 표정변화에

따른 기억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배경이 달라

진 경우엔 표정이 변화한 얼굴에 대해 유의미

하게 낮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무표정한 얼굴

을 학습한 참가자들은 지연조건에서 학습단계

와 배경이 달라지면 무표정 얼굴(.77)보다 정

서 표정 얼굴(.50)에 대해 더 낮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t(20)=-2.16, p<.05. 즉, 얼굴을 학습

하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할 땐 배경이 일치하면 표정의 일치가 얼굴에

대한 재인기억 수행을 향상시키는 반면, 시간

이 지연되고 자극에 대한 배경이 변화되면 표

정변화는 기억수행을 손상시켰다(그림 4 참

고).

실험 3의 결과를 요약하면, 중성 표정으로

제시된 얼굴에 대한 얼굴 재인 검사에서 참가

자들은 표정이 일치한 얼굴에 대해 더 높은

기억율을 나타냈다. 즉, 중성 표정으로 학습된

얼굴이 부적 표정으로 변화되면 얼굴에 대한

재인율은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지연시간과

배경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얼굴 확

인에 대한 즉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

경이 일치할 때 표정 변화에 따른 수행 촉진

효과가 나타났으나, 얼굴 확인에 대한 지연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참가자들은 확인해야

하는 얼굴의 배경이 상이해지면 표정이 변화

할 때 현저하게 낮은 기억 수행율을 나타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검사 단계에서의 표정 변화와 검사의 지연시

간, 자극 배경이 얼굴 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실험 1에서 참가자들은

학습 단계에서 부적 표정 얼굴을 학습하고 검

사 단계에서 중성 표정과 부정 표정을 함께

제시받은 후 학습 단계에서 제시한 동일한 얼

굴을 확인해야 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중성 표정보다 부정 표정 얼굴에 대해 더 높

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정

서 얼굴 기억 연구 결과들과 같은 부적 표정

에 대한 정서의 촉진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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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일치도에 의한 향상으로 볼 수도 있었다. 

따라서 실험 2에서 참가자들은 학습 단계에서

부적 표정 얼굴을 학습 한 후, 검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정서 표정을 제시받고 학습 단계에

서 학습했던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실험 2의

결과 참가자들은 긍정 표정보다 부정 표정 얼

굴에 대해 더 높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이 결

과는 정서 표정에 따른 촉진효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부호화 특수성 원리에 의거하여 표정

일치에 의한 수행의 향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였다.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실험 3은

참가자들에게 중성 얼굴을 학습시킨 후 학습

단계에서 부정 표정 얼굴과 중성 표정 얼굴을

함께 제시한 후 학습 단계와 같은 얼굴을 확

인시켰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부적 표정

얼굴일 때 보다 중성 표정 얼굴 일 때 높은

재인율을 나타냈다. 즉, 세 실험 모두 참가자

들은 표정이 일치할 때 얼굴 자극에 대한 높

은 재인기억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

과들은 정서 표정이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에

서의 표정이 일치할 때 얼굴 확인율이 높아진

다는 연구 결과들(Nomi, Rhodes, & Cleary, 

2013)과 일치하며, 얼굴 표정이 얼굴 기억에

미치는 효과가 표정에 포함된 정서가(valence) 

자체가 아닌 표정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을 가

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얼굴 기억에 미치는 표정 변화의 효과

는 자극의 배경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

다. 실험 1과 실험 2의 분석결과, 검사 단계에

서 얼굴 자극의 배경이 달라지면 표정 일치에

따른 수행의 향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얼굴 확인 시 주변 배경 단서들은 기억수

행에 방해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

였다. 실험 3에서 이 결과는 보다 명확해 졌

다. 표정 일치 이득효과는 무표정 얼굴을 학

습한 실험 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때, 

즉시 검사 조건에서는 배경조건과 표정조건에

따른 상호작용이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나타

났다. 즉 배경이 일치할 때 재인 기억수행에

있어 표정 일치에 의한 이득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연 조건에서는 배경이 불일치 할 때

표정 변화에 의해 수행 손실 효과가 나타났다. 

지연 조건 참가자들은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동일한 얼굴이 검사 단계에서 얼굴 자극의 배

경이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표정이 부적 표정

으로 바뀌면 현저하게 낮은 재인율을 나타냈

다. 이 결과는 배경 자극이 변화하면 얼굴 기

억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배경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대

한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다. 얼굴 표

정에 따른 배경 효과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맥락 효과와 동일하게 동일한 배경에

대한 이득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들에 대

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출 시

제공되는 상이한 배경 자극은 각성 수준에 영

향을 미쳐 반응 전략이나 변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오히려 상이한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억과제 수행에서의 손상이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Langeslag, Jackson, 

Strien, & Linden,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

러난 불일치 배경에서의 정서 표정에 대한 상

대적 수행 손실 효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

하다. 

얼굴 자극에 대한 시간 지연에 따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얼굴 표정

과 시간 지연에 대한 기억 연구들은 정서 자

극에 대한 기억의 시간 지속성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결과를 기대하고 해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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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정서 표정에 대한 기억은 시간 지

연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

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예측과 일치되지

않았다(Gupta & Sirinivansan, 2008; Wang, 2013). 

동일한 정서 표정 자극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

시간 지연효과가 정서 자극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

이 역시 정서 표정 연구 결과들이 정서가의

효과이기 보다는 부호화 특수성 원리에 의한

표정 일치 효과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납득

할만하다. 정서 자극에 대한 기억 자체는 시

간 지속성에 대해 가정할 수 있지만, 부호화

와 인출시의 표정 변화에 따른 결과가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

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실험 3의 지연 조

건에서 발생한 상이한 결과는 부호화 특수성

이론이 아닌 Pavio(1971)의 이중 부호화 이론

(dual coding theory)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학

습단계나 인출단계에서 제시되는 표정의 정서

가 아닌 정서 표정일치 효과에 대한 기억 수

행 촉진 결과는 실험1, 실험2, 실험3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난 반면, 배경에 따른 상호작

용 효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중 부

호화 이론에 따르면 부호화 시 의미적 요소와

지각적 요소는 개별적으로 부호화 된다고 제

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배

경변화에 따른 결과는 정서적 의미를 담은 얼

굴 표정과 그 얼굴을 포함한 배경 자극은 하

나의 전체 맥락으로 부호화되기 보다는 개별

적으로 저장되어 인출시 의미 관련 정보에 대

한 기억(표정 얼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실험 3에

서 얼굴 자극의 표정 변화와 배경 변화간의

상호작용이 시간 지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난 점을 근거로 지연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지연 시간은 45분이었으나, 실생활에

서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훨씬 더 긴

지연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더 긴 지연시간

을 조건으로 하는 실험이 예정중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얼굴 사진은 미국

대학생들의 사진이었다. 얼굴의 정서 표정은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표현 양식이라는 점은

이제 정서 연구 분야에서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고유한 인종적 또는 문

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own-race effect)가 존재

할 가능성 역시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동양

의 정서 표정과 서양의 정서 표정은 상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동양인 특히 한국인 얼

굴 표정 사진으로 진행된 추가적인 연구가 요

구되며 상응하는 얼굴 사진 자극들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 예정중이다. 

얼굴 표정이 정말로 사람을 달라보이게 하

는가에 대한 일상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얼굴

의 정서 표정에 대한 정보처리는 인간의 사회

인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표정은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

다’이다. 얼굴 자극의 표정이 달라지면 그 사

람의 얼굴을 확인하기 힘들다. 얼굴은 대부분

의 상황에서 표정을 동반하며, 이 표정은 얼

굴 재인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단순

히 얼굴 표정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처음 학습한 당시의 얼굴 표정

과 확인해야하는 순간의 얼굴 표정이 일치하

느냐가 더 영향을 미친다. 실생활에서 더군다

나 법정 상황이나 범죄 상황에서 목격자의 얼

굴에 대한 기억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얼굴 기억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용의자 지목 상황이나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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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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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Change, Delay,

and Background at Retrieval on Face Recognition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emotional expression change, test delay, and 

background influence on face recognition.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negative faces 

at study phase and administered for standard old-new recognition test including targets of negative and 

neutral expression for the same faces.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studied negative faces and tested 

by old-new face recognition test with targets of negative and positive faces. In experiment 3,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neutral faces at study phase and had to identify the same faces with no regard for 

negative and neutral expression at face recognition test. In all three experiments, participants were 

assigned into either immediate test or delay test, and target faces were presented in both white and 

black background. Results of experiments 1 and 2 indicated higher rates for negative faces than neutral 

or positive faces. Facial expression consistency enhanced face recognition memory. In experiment 3, the 

superiority of facial expression consistency were demonstrated by higher rates for neutral faces at 

recognition test. If facial expressions were consistent across encoding and retrieval, memory performance 

on face recognition were enhanced in all three experiments. And the effect of facial expression change 

have different effects on background condi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facial expression change make 

face identification hard, and time and background also affect on face recognition.

Key words : facial emotional expression, facial expression change, face recognition, delay, background, encoding 

specificity


